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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

[서론]

우리나라는 벼-밀 이모작 특성상 밀 등숙 및 수확기간과 장마가 겹치는 일이 빈번하다. 수분을 흡수한 종자는 전분이 분해되어 

품질이 저하되며 지속적으로 강우에 노출되는 경우 종실이 이삭에 달린 채 발아하는 수발아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. 이 연구에

서는 수확 전 자연강우에 의한 밀 품질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수발아저항성 품종개발 및 국산밀 품질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

활용하고자 한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시험포장(경남 밀양 소재)에서 2020년에 실시하였다. 시험품종으로는 조경, 탑동, 중

모2008, 밀양41호를 사용하였으며, 파종량 160 kg/ha, 휴폭 × 파폭 150 × 120 cm로 하는 휴립광산파로 재배하였다. 강우에 

의한 품질변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우 전 1차 수확, 이후 4일 간 세 차례 강우(총 강수량 89 mm) 후 2차 수확하였으며 수확한 

종자는 수분함량 14 %로 조절한 뒤 수량구성요소와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리터중은 조경을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6~8 % 감소하였으며 천립중은 모든 품종에서 변화가 없거나 약간 증가하였지만 유의

한 차이는 없었다. 특히 중모2008, 밀양41호는 강우 후 단백질과 회분함량이 각각 1.4~5.9 %, 7.3~10.8 % 증가하였는데 종실이 

수분흡수와 건조과정을 거치면서 종피가 쉽게 탈락하여 제분 시 밀가루에 들어가 회분함량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. Wet 글

루텐 함량은 모든 품종에서 강우 이후 감소하였다. 종실경도는 단백질 함량과 함께 경질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

강우 이후 모든 품종에서 19.6~34.5% 감소하였으며, 특히 탑동은 69.6에서 48.6으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크고 밀양41호

는 64.7에서 52.0으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. 종실이 수분을 흡수하면 α-amylase 활성화로 배유 내 전분이 분해되는

데 이로 인해 Falling number가 감소한다. 모든 품종에서 강우 이후 Falling number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조경은 86초 감소하

여 감소폭이 가장 컸다. 국내에서는 등숙 및 수확기 이른 장마에 의해 밀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등숙기 동안 

강우량과 강우빈도에 따른 품질변이에 대해 정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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